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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만주국 여성작가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본격

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 공백과 관련 사료 등의 소실로 인

해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큰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창작이 지니는 특징과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당시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여성

작가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삶과 사회인식 등에 대해 분석하고, 만주

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전개된 여성작가들의 창작활동이 보여주는 문학적 정체성

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그려내는 여성들의 비극적 삶과 일상성의 

발견이 만주국 문학을 ‘항일-친일’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 연구 시각에 어떠한 균

열 지점을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며, 작품 속에 내재한 다양한 사회적 함의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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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키워드: 만주국문학, 만주국 여성작가, 식민지문학, 여성서사, 서발턴, 일상성

1. 들어가며 

만주국(滿州國, 1932-1945) 시기 문학은 중국 동북현대문학의 형성과 발

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별히 이 시기 만주국 문단에는 여성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이들의 활발한 문학 창작 및 사회 활동은 만주

국 문학사에 있어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당시 만주국 문단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여성 작가로는 우잉(吳瑛), 단디(但娣), 양쉬(楊絮), 란링(藍苓), 주티

(朱媞), 줘디(左蒂)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만주국 성립 이후 관내(關內)로 

이주했던 샤오훙(蕭紅)이나 바이랑(白朗), 메이냥(梅娘) 등과는 달리 상당한 

기간 동안 만주국에 머무르거나 줄곧 만주국 문단에 기반을 두고 문학 창작

을 지속한 작가들이다.1) 본래 문화적으로도 낙후된 지역이자 일본의 식민지

1) 여기에서 언급한 우잉(吳瑛), 단디(但娣), 양쉬(楊絮), 란링(藍苓), 주티(朱媞), 줘디(左蒂)는 

소위 ‘동북윤함구작가(東北淪陷區作家)’(당시 관내 지역에서 활동했던 동북 출신의 작가

들은 ‘동북(유망)작가군(東北(流亡)作家群)’으로 명칭)로 일컬어지는 만주국 내 중국인 작

가 그룹에 속하는 인물들로 만주국 시기 만주국 내부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이다. 비록 이

들 중 일부 역시 해방 이전 만주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었지만 대부분이 

만주국 성립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이곳을 근거지로 문학 창작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잉의 경우에는 만주국 성립 초기부터 1946년 난징(南京)으로 이주 전까지 

줄곧 만주국에 머무르며 창작, 편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메이냥의 경우 만주국 혹은 화

베이(華北)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로 꼽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당시 만주국 내에서 

창작활동을 했던 여성작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기에 명단에서 제외하였

다. 상술한 작가들의 명단은 1980년대 동북 여성작가 소설선집으로 출판된 량산딩(梁山
丁)의 『長夜螢火』와 류사오리(劉曉麗) 교수가 주 편집을 맡은 총서 『偽滿時期文學資料
整理與硏究』의 여성작가 작품집, 대표적인 만주국 여성작가 연구자인 캐나다 학자 노먼 

스미스(Norman Smith)의 『反抗「滿洲國」——偽滿洲國女作家硏究』를 참고하여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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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락한 만주, 즉 중국 동북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여성작가들의 등장과 활발

한 창작 활동은 만주국 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였

다. 

비록 이들은 만주국 문단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여전히 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우선 일본의 식민지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들

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나 저항의 표출은 물론이거니와 만주국의 일상생활이나 인물들의 모습을 묘

사하는 과정에서도 식민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는 좀처럼 드러

내기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오랫동안 봉건적 전통을 유지하고 남권중심주의

적 의식이 만연한 만주국 사회 내에서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기 일쑤였다. 일례로 만주국의 근대화가 추진되며 여성 교육 등이 

확대되었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

서도 이들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았다. 특히 

당시 만주국에서는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과 능력이 저평가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외부의 적 외에도 편견과 전통에 얽매여 있는 내부의 적

과도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이와 같은 원인 외에도 지역적, 민족적인 차별로 인해 이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만주로 일컬어지던 중국 동북 지역은 본래 

중원지역과 정치적, 문화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만주족의 발원지

로 여겨졌던 이 지역은 청조(淸朝) 시기에는 봉금령이 내려지기도 했으며, 예

로부터 ‘관동(關東)’, ‘관외(關外)’ 등으로 구분되었기에 관내, 관중(關中)과는 

지역적인 경계가 뚜렷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20세기 초에는 장쭤린(張

作霖)을 중심으로 하는 군벌세력의 통치를 받으며 독자적인 사회체제를 구축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지역 사람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지인’으로 여기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같은 동포임

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내 지역 대다수 사람들은 만주(현 동북삼성)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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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온 사람들을 ‘망국노(亡國奴)’라고 지칭했는데 이와 같은 명칭은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2) 또한, 만주국 성립 이후 이 지역에

는 일본인, 조선인 등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들은 비록 ‘오족협화(五族協和)’

라는 만주건의 슬로건 아래 평등한 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 민족 간의 뚜렷한 계급 차가 존재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피지배계층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만주국 여성들은 가장 하위계층에 놓이며 더욱 불

리한 사회적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대다수 만주국 여성작가들은 당시 만주국의 암울

한 상황과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만주국 내 소외되었던 사회 하층민과 여

성들의 삶을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이들이 작품 속에 그려

낸 여성들의 비극적 삶은 당시 만주국의 모순적 사회 구조를 드러내는 동시

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을 지배했던 전통적 봉건사상이 여성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억압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여성의 하늘은 언제나 

낮다”3), “여성의 길은 언제나 좁다”4)라는 여성작가들의 자조 섞인 탄식은 작

품 곳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당시 만주국 사회 내에서 

이들과 같은 여성들의 고달픈 삶을 반영한다. 당시 만주국의 대다수 여성들은 

만주국 사회 내부에서 서발턴(Subaltern)으로 존재하며 민족, 계급, 젠더 등 

2) 샤오쥔(蕭軍)의 단편소설 『벚꽃(櫻花)』에서는 이러한 차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잘 드

러나 있다. 소설에서는 한평생 조국의 해방을 위해 가족까지 희생했던 아버지가 상하이

에서 생계를 위해 무희(舞姬)로 일하고 있는 딸을 찾는 과정에서 마주친 문지기와의 대

화 내용을 통해 잘 드러난다. 문지기가 아버지를 가로막고 어디서 왔냐고 하자 아버지는 

‘동삼성(東三省)’으로 대답한다. 그랬더니 그는 대뜸 그곳은 ‘동양인(일본인을 지칭)이 빼

앗아간 땅’이며 ‘동양인들의 생활을 영위 하는 곳’이라며 아버지를 조롱한다. 이에 아버

지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며 ‘나 역시 동삼성에서 태어난 중국인’이라고 마지못해 대답

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은 관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던 것이었는데 이러한 ‘차별’

에 대하여 일찍이 루쉰(魯迅) 역시 『팔월의 향촌(八月的鄕村)』 서문에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3) “女人的天空總是低的.” 左蒂, 『窄巷』, 梁山丁編, 『長夜螢火』,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86년，406쪽.

4) “女人的路是窄的.” 梅娘, 『蚌』, 『梅娘散文小說選集』, 北京: 北京出版社, 1997년,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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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면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있었다. 환언하면,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

에 의해 민족적, 계급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고 젠더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의 타자들로만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후 중국 사회에서 만주국 문학 연

구 자체에 대한 배제와 억압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도 그럴 것이 만주국 문학은 해방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함께 

중국의 사상적 제약으로 인해 자유로운 논의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이르러 문학사 다시 쓰기를 비롯해 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힘입어 만주국 문학은 새로운 연구시각의 도입과 평가

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만주국 문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민

족주의적 사관(史觀)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대부

분의 연구는 당시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사상 점검과 작품 해석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에 치중하게 된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만주국 문학, 

곧 동북현대문학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작품 속 항일의식과 관련된 내용과 이

에 대한 발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만주국 문학 연구의 새로운 전

환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만주국 문학을 ‘항일문학’의 시각에

서만 바라보는 한계를 초래하기도 했다. 

물론 만주국 시기 창작된 다수의 문학 작품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오로지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단일한 기준으로 만주국 문학을 바라보는 것은 그 속에 담긴 다

양한 문화적 요소와 함의를 외면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저항-협

력’의 이분법적인 연구 시각의 고정화는 결국 “계급, 젠더, 인종이 얽힌 식민

주의의 역동성을 놓치게 만”5)들었다. 더군다나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받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기준으로 만주국 문학을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당시 만주국에서 창작

5) 한석정, 『만주모던─60년대 한국개발 체제의 기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년, 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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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학 작품을 들여다보면 대다수 작품들은 오히려 만주국 사회에서 생활하

는 평범한 인물들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으며 작중 인물들이 겪는 질병, 가난, 

죽음, 실패와 좌절 등을 통해 인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와 비극적 인생

에 대한 위로를 전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주국 여성작

가들의 등장과 창작 활동은 당시 만주국 문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문학 창작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성, 특히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주체 의식과 

문학 정체성 등에 대한 이해는 선행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향후 만주국 여

성작가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만주국 시기 활동했던 여성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통해 각기 다른 층위에서 바라본 여성(작가)의 정체성과 문학 창

작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여성작가들이 주목

했던 만주국 여성들의 현실과 만주국 사회가 지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만주국 여성교육에 내포한 식민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파악하

고 만주국 여성작가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발

신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셋째, 만주국 내부에서 활동했던 여성작가들과 타 

지역에서 활동했던 해당 지역 출신 여성작가들의 문학창작에 대한 비교를 진

행한다. 이를 통해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 정체성과 주체의식 형성 과정에 

대한 특징을 고찰한다.

2. 가난과 폭력에 얼룩진 여성들의 자화상

당시 만주국 문단에서 활동했던 여성작가들은 만주국 내 대다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생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문학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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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각기 다른 여성 인물들의 다양한 인생사를 통해 식민지 사회를 살

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여

성작가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여성들의 비극적 삶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

찰과 발견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의 문학 창작은 당시 만주국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에 대한 고발과 함께 만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비판

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특히 이 지역은 만주국 성립 이전부터 상당히 뚜렷한 지역적 특수성을 드

러내는 공간이었다. 이곳은 샤머니즘 사상의 정신적 지배, 봉건적인 지주-농

노의 위계질서, 남권중심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다양한 민족의 혼재 등으로 

끊임없이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게다가 대다수의 중국인

들은 국토의 함락이라는 비극적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혹독

한 민족적, 계급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지역의 여성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남성들과는 차등적인 존재로 여겨졌으

며 사회적 약자로 존재해 왔다. 거기에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며 여성은 

만주국 사회 내에서 최하위계층으로서 가중의 억압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러

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만주국 여성들이 겪

는 비극적 상황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농촌 여성

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주변적 인물로 존재하거나 남성에 의한 폭력이나 사

회적 편견에 의해 희생당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만주국 

여성들의 비극이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

니라 이미 지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을 상기시킨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남권중심주의 사상과 가부장적 위계질서

는 여성들의 신체와 정신을 속박하였고 이는 여성들의 인생을 파괴하거나 생

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즉 만주국 사회 구조가 지니고 

있는 모순은 곧 만주국 여성들의 비극적 삶의 궤적과 맞물리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비단 만주국 내에서 활동했던 여성작가들에게서

만 드러났던 것은 아니다. 만주국 성립 직후 고향을 떠나 관내 지역에서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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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전개했던 샤오훙 역시 작품 속에서 무지몽매하고 순진한 농촌 여성들

의 인생 굴곡을 통해 이들이 겪는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한다. 그녀가 

인식하기에 진정한 “적(敵)은 단순히 일본 침략자와 중국의 통치 계급만이 아

니며 사람들의 머릿속과 생활 습관에 스며들어 있는 오래된 관념과 역사의 

침전물”6)이었다. 샤오훙의 『생사의 장(生死場)』의 진쯔(金枝)는 남성의 성

적 욕망과 폭력의 희생자였으며, 『후란허 이야기(呼蘭河傳)』의 퇀위안 색시

(團圓媳婦)의 죽음은 미신에 대한 맹목적 신념으로 인한 비극적 결말이었다. 

이처럼 이 지역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왔던 전통, 미신, 남존여

비 사상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가중시키고 있

는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가난과 폭력

이었는데 이는 특히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편이나 아

버지와 같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질병에 걸

리거나 죽음에 내몰리게 되면 곧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내몰렸다. 

또한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 이외에도 전통적인 사회 관념에 의한 정신적 폭

력에 시달려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만

주국 여성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는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진 여성들의 자화상

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단디의 작품 『나무하는 아낙네(砍柴婦)』7)는 가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고달픈 여성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남편을 잃은 ‘엄마’는 시어머니

와 어린 딸과 함께 생계를 위해 몰래 남의 숲에 들어가 땔감거리를 찾아다닌

다. 일찍이 산 주인에게 들켜 호된 매질을 당했던 그녀는 불안함 속에서도 생

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땔감을 주울 수밖에 없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숲에 놀러온 젊은 연인이 딸아이에게 귤 하나를 주고 간다. 그러나 아

이는 그만 손에 쥔 귤을 놓치고 굴러가는 귤을 잡으려다 넘어져 한참을 산등

6) 孟悅, 戴錦華著, 『浮出歷史地表』,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2004년, 186쪽. 

7) 但娣, 『砍柴婦』, 梁山丁 編, 『長夜螢火』,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86년, 22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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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밑으로 구르고 만다. 혼비백산한 그녀는 간신히 아이를 일으키지만 아이

는 이미 팔이 부러지고 의식이 흐릿하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그녀

는 어쩔 수 없이 나이든 시어머니만을 숲에 남겨둔 채 발걸음을 재촉한다. 시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해서 땔감을 줍는다. 이 소설에서는 ‘엄마’는 남

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난한 여성으로 

묘사된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데 그저 몰

래 남의 숲에서 땔감거리를 훔쳐다가 파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 또한 허

기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단디의 또 다른 소설 『수혈자(售血者)』8)

에서는 가난으로 인해 매혈(賣血)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인물들이 등장한

다. 비록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미국이고 주인공 역시 이국 여성으로 등장

하고 있지만 그녀는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춘부로 전락하거나 반

복적으로 매혈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결국에는 과도한 채혈로 인

해 목숨을 잃고 만다. 이처럼 가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방법은 그녀들의 ‘신체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에게 가난은 더욱 가혹한 시련으로 다가온

다. 

란링의 『단오절(端午節)』9)역시 가난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즈 엄마(虎子媽)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운다. 그녀는 근근이 손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라 당

8) 이 소설은 화자인 ‘나’가 파혼 수속을 위해 미국에 있는 약혼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

된다. 서두에서 “나의 약혼자는 죽었다”라고 말하며 화자는 자신의 약혼자가 미국인 여

성과 사랑에 빠져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엄청난 상실감과 비애를 느낀다. 그런데 도착

한 볼티모어 시에서 우연히 한 老목사를 만나고 그는 기자인 ‘나’에게 죽어가는 한 청년

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간청한다. 그곳에서 ‘나’는 주랑(朱良)이

라는 한 청년을 만나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청년은 자신과 이리나(伊麗耐)라는 여

성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힘겹게 들려준 이

튿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但娣, 『售血者』, 梁山丁 編, 『長夜螢火』, 沈陽: 春風
文藝出版社, 1986년, 229-237쪽.

9) 藍苓, 『端午節』, 梁山丁 編, 『長夜螢火』,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86년, 349-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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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일이 단오절이지만 창포 풀 하나 사기도 버겁다. 그날 어린 아들은 쫑즈

(粽子)를 사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후즈 엄마

는 결국 아이의 뺨을 때리고 만다. 그날 밤 후즈 엄마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

과 함께 남편의 불행과 재가(再嫁)에 대한 고민으로 심경이 복잡하다. 결국 

그녀는 어서 바느질을 끝내 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아들에게 쫑즈를 사주겠

노라며 바느질을 재촉한다. 

란링의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여성(어머니) 역시 남편을 잃고 생계를 책임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아직까지 그녀는 어린 아들과 죽은 남편을 생

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극심한 생활고는 그녀로 하여금 

심각하게 재가를 고려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재가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사랑이나 삶을 쟁취하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한다. 즉 여성은 또 다른 누군가의 아내

로 살아가기를 강요받으며 결국 이들의 생존은 남성의 경제적 능력과 보살핌

에 의해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줘디의 『좁은 골목(窄巷)』10)에서도 가난과 폭력에 얼룩진 여성들의 삶이 

등장한다. 화자인 ‘나’의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타지를 유랑하는 처지

가 되었고, ‘나’는 홀로 두 아이를 데리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했다. 생활

에 필요한 돈을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집안 살림을 계속 팔다가 결국에 

‘나’와 아이들은 좁은 골목에 위치한 작고 지저분한 방을 한 칸 얻어 살게 된

다. 그곳에서 ‘나’는 동향(同鄕)인 주원(朱文)을 만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집 

앞에서 처음 보는 얼굴의 여성을 마주친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약간 왜소한 

체격의 그녀는 살며시 미소를 보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이웃집 여자의 동생 샤오후이(小蕙)였다. 주원에 의하면 샤오후이의 

언니는 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영위했는데 걸핏하면 동생을 때리고 

욕했으며 심지어 돈을 벌어오라고 매춘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샤오

후이는 여러 번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다.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주원의 오

10) 左蒂, 『窄巷』, 梁山丁 編, 『長夜螢火』,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86년, 400-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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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 살아 돌아오고 주원은 오빠를 따라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다. 그녀는 샤오후이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자고 

권유한다. 그러나 떠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샤오후이는 경찰에 잡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후 언니와 그녀의 애인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다. 그 후 ‘나’

는 친척집으로 이사를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후이의 소식이 궁금해 찾

아간 좁은 골목집에서 그녀의 언니를 통해 샤오후이가 약을 먹고 자살 했다

는 소식을 듣는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이 마비되는 것만 같았다. 아름답

고 부드러운 샤오후이의 얼굴을 떠올린 채 ‘나’는 그저 말없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온다.

『좁은 골목』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은 샤오후이의 비극이 단순히 젠더적 

차별에 의한 폭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젠더에 의한 억압을 당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샤오훙의 소설 『후란허 이야기』의 퇀위안 색시와 그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퇀위안 색시의 시어머니는 같은 여성임에

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폭력을 아무런 의식 없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

로 전가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남성에 의한 신체적 학대나 폭력 외에도 

같은 여성으로부터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당하고 있는 당시 여성들의 비참

한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폭력은 서발턴에 대한 또 다른 서

발턴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모순적 성격을 드러낸다.

주티의 『수초(藻)』11)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타지로 나간 후 소식이 없는 남편을 찾기 위해 ‘엄마’는 어린 아이를 데

리고 무작정 길을 떠난다. 며칠 밤을 새며 기차를 타고 도착한 작은 소도시에

서 그녀는 남편의 행방을 묻다 우연히 한 가게에 들어가게 된다. 늦은 밤 추

위와 배고픔에 더 이상 길을 재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와 아이는 결국 

가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숙박비를 지불할 수 없던 그녀는 이

를 대신해 가게의 허드렛일을 도와주기로 한다. 가게 주인은 그녀의 남편을 

11) 朱媞, 『藻』, 張毓茂 主編, 『東北現代文學大系·短篇小說券』, 沈陽: 沈陽出版社, 1996년, 

657-6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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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적이 있다는 듯이 말했지만 도움은커녕 오히려 호시탐탐 그녀를 차지하

려고 한다. 결국 그녀는 가게 주인에 의해 겁탈을 당하고 마을에는 그녀가 곧 

가게주인에게 시집을 간다는 소문이 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주인이 크게 

다쳤다는 소문과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녀와 아이를 잡아간다. 그녀는 결

국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녀는 감옥에서 울부짖으며 “치욕스러

운 발해(渤海)와 기근에 허덕이는 대륙, 그리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性)적 

학대”를 떠올리며 분노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지나간 과거를 하루 빨리 잊

고 새로운 날이 다가오기를 희망한다.

『수초』에서 주티는 가난과 성적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인물의 비극적 상

황을 묘사한다. 또한 그녀의 이러한 비극은 역시 남편의 ‘부재’와 연결된다. 

남편을 찾아 도착한 타지에서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고립되었으며 오히려 다

른 남성에 의해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만다. 더욱 역설

적인 것은 본래 피해자였던 그녀가 마침내 이를 거부했을 때 오히려 그녀는 

가해자의 신분이 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만다. 이는 서발턴의 위치

에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계급적, 젠더적으

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여성들은 그들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

호받거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사회적 억압에 희생되고 만다. 즉 이들

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혹은 목소리를 내었다 해도 이것이 ‘외면 받는’ 서

발턴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들의 모습은 식민지배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만주국 여성들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3. 식민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제스처

만주국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인식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 중 하나

는 역설적이게도 식민지배자들이 주도한 근대화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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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 성립 이전부터 이미 만주 지역에 대한 서양식 근대화를 주장하며 철

도 건설을 비롯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문명화 사업을 추진한다.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제국 건설과 식민지배의 용이를 위해서는 만주국의 서

구식 근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당시 철도나 

건축 등은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데 이는 만주국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기술을 ‘흥아(興亞) 기술’이라고 명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화와 산업화는 식민 통치와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수단

으로 여겨졌다.12)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근대화는 단연 교육방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새

로운 제국을 표방한 만주국에서 여성들에 대한 근대적 교육과 성숙한 국민으

로의 양성은 만주국의 주요 과제이기도 했다.13) 그러나 사실상 당시 일본 정

부가 주도한 여성교육은 전시 동원과 식민 통치 용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다. 일본은 교육을 통해 만주국 여성들에게 가정에서 남편을 보필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실용적 지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는 이러한 여성들의 희생과 노동을 전시 상황에서 후방을 지탱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가정’ 혹은 ‘가족’은 만주국 성립 이후 국가 체제 

하에서 “통치성의 전망에서든 자체 안정성에 관한 체제의 직접적인 관심에서

12) 한석정 지음, 『만주모던─60년대 한국개발 체제의 기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년, 40쪽. 

13)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제국주의(식민지배자)와 여성의 관계를 언

급하며 “좋은 사회를 확립하는 자로서 제국주의(혹은 지구화)의 이미지는 여성을 같은 

종족에게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110쪽)”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만주국 시스템과 여성의 관계에 대입할 경우 비록 일본 정부의 진짜 

목적은 식민통치를 위함이었지만 명목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이 만주국 여성들을 기

존의 야만적이고 덜 진화된 사회로부터 해방, 보호한다고(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만

주국의 이상적인 국민으로 양성하는) 인식하는 것과도 일정 부분 상응한다.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지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서울: 그린비, 2019년, 97-115쪽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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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14)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졌다. 일본은 만주국 여성, 특히 중국인 여

성들의 교육에 있어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과 함께 육아, 위생, 근검 등

의 덕목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교육의 강조는 당시 일본의 눈에 비친 중국 

여성(여학생)들의 모습을 가늠케 한다. 

나는 절대로 중국 여학생들이 가정생활을 중요시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중국인들은 특별한 천재성을 가

지고 있다. 그 영민하고 총명함, 그리고 귀여운 구석은 외국인과는 비교

도 되지 않는다. 중국인 여학생은 학교생활을 할 때 이상적인 ‘남편’은 

생각하지만 이상적인 ‘가정’은 생각해보지 않는다. 그녀는 가정(家政)이

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에서와 같이 ‘화가학교(花嫁學校: 

신부학교)’ 같은 곳을 다녀본 적도 없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자연스레 이

를 해내는데 그녀는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장에 나가 야채를 

사고, 야채 장사와 흥정까지 한다. 생선요리, 닭요리 등도 할 수 있으며 

남편의 양복은 잘 다려 놓는다. 아이를 임신한다면 이미 임신 초기에 아

이의 옷을 다 지어 놓는다......솔직히 이런 일들은 그녀들이 처한 환경에

서는 필수적인 작은 기술들인데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15) 

해당 사설은 1939년 ‘동아신질서건설운동’ 특집호로 발행된 『화문 오사카 

마이니치(華文大阪每日)』에 실린 것으로 위의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중국 여성들이 근대적이고 문명화된 가정생

활을 이끌어 나갈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학

교교육(혹은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가정을 이룬 후 여성은 소위 아

내의 미덕을 갖추고 가정을 유지하는 일종의 전문가로 거듭나는데 이러한 변

화를 당연하고도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가정생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의 양성이 필

14) 프래신짓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

주: 나남, 2008년, 282쪽. 

15) 英子, 「封建圈外的中國女學生」, 『華文大阪每日』, 1939년, 제2권 제5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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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었는데 이를 위해 만주국에서는 ‘일본 여성들의 미덕(美德)’, 즉 남편에 

순종하는 ‘현모양처’16)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시대를 역행하는 것과도 같았다.17) 

비록 완전한 여성 해방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었지만 

만주 지역에서는 이미 1910년대부터 여성해방과 여성교육, 여권신장 등에 대

한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국 국내 출판 

업계의 부흥과 함께 여성 관념에 대한 논쟁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했

다.18) 즉 이 시기 만주국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전통과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 억압받던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

어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당시 여성작가들의 문학 작품 속에서도 기존 사회

의 관념에 저항하는 새로운 여성상이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다시 말하

면, 여성들에 대한 교육 확대와 근대화라는 만주국의 사회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더욱 불러

일으켰다. 

우잉의 소설 『신곤도(新坤道)』19)와 『반항하는 여자(女叛徒)』20)에 등장

16) “식민화와 현대화 정책을 주도한 식민정부의 여성교육 정책은 부덕(婦德)을 기르는 것

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초기 여성교육은 꽃꽂이, 바느질 등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었

으며 여학생에 대한 교육은 곧 현모양처의 양성을 의미했다. 매체에서는 대다수 일본 

부녀자들이 보수적이며 생활의 규율을 잘 지키는 모습들을 보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

식민자들이 일본 여성을 본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劉晶輝 著, 『民族，性別與階級: 偽滿
時期的“王道政治”』,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년, 216쪽. 

17) 두아라에 의하면 만주국 정부 역시 여성들을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지했으

며 결국 이들을 가정에 가두기보다는 국가와 체제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공적(公的)으로 배치하는 것을 선택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공적 영역의 참

여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조건과 개혁만이 허용되었다. 프래신짓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주: 나남, 2008년, 276쪽 

참고. 

18) 諾曼·史密斯 著, 李冉 譯, 『反抗「滿洲國」——偽滿洲國女作家硏究』, 『偽滿時期文學資
料整理與研究』,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년, 37-38쪽 참고.

19) 吳瑛 著, 李冉, 諾曼·史密斯 編, 『吳瑛作品集』, 『僞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硏究』,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년, 39-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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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성들은 타이피스트(Typist)로 일하는, 소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여

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신곤도』에 등장하는 얼제(二姐)는 이혼을 했지만 

다시 재혼은 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애생활을 즐기는 인물로 등장한다. 더군다

나 얼제는 사실상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엄마는 

이런 얼제를 하루 빨리 다시 시집을 보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이다. 둘째 

이모가 중매자리를 소개해주지만 얼제는 물론이고 비록 얼제가 시집가는 것

을 찬성하는 나조차도 상대 남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처럼 

결혼하지 않은 나이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외부의 압력은 여전히 존

재하지만 얼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간다. 얼제

와 같은 인물은 당시 사회적 분위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물로 비추어 진

다. 그녀는 전문직 여성이자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혼 경험과 자

유로운 연애를 추구한다. 여기에서 얼제는 전통적 여성의 미덕(혹은 ‘제국’의 

이상적 여성)으로 여겨졌던 가정에 머무는 여성, 남편과 아버지에 순종하는 

여성, 결혼과 출산과 같은 여성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여성과는 대치되는 

인물로 기존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있다. 

『반항하는 여자(女叛徒)』의 리핑(李萍) 역시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거리

가 먼 인물로 묘사된다. 그녀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동료를 유혹

한다던가 자신의 연애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아이와 시어머니를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는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21) 그녀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연애생활과 그로 인한 쾌락은 자신의 청춘과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리핑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은 비록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겠지만(심지어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지우기 위해 낙태 수

술을 받다 생명을 잃기까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언제나 수동적

20) 위와 같은 책, 13-18쪽.

21) 실제로 우잉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여성의 사회 활동과 신체에 가하는 억압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작가였다. 우잉은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집을 나와 여관에서 생활하며 창작 및 편집 활동을 하기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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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여성들이 기존의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주체성

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얼제나 리핑과 같은 인물

들은 기존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여성의 이미지와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당시 만주국 사회 내부에서 소위 

‘여성의 미덕’, ‘이상적인 여성’으로 일컬어지던 사회적 통념들이 사실은 여성

을 옭아매는 가장 큰 속박이자 “가련하고, 불필요하며, 해로운”22) 것임을 반

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고정된 여성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는 양쉬의 작품 

곳곳에서도 잘 드러난다. 양쉬의 작품은 대부분이 일기나 서신의 형식을 취하

고 있으며 대부분이 실제로 그녀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서술하고 있다. 만주

국의 가수이자 배우이기도 했던 양쉬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고 방황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특히 그녀는 자유와 꿈을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이후부터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불안한 

경제적 상황을 비롯해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 연애

방면에 있어서도 실패와 좌절을 겪은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을 통감하였고 그 속에서 방황하는 여성들의 삶을 그려

냈다. 특히 여성의 성(性)적 욕망과 사랑에 대한 갈구에 있어 양쉬는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그녀의 글들이 퇴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는 이유로 출판을 앞두고 있었던 두 번 째 작품집『나의 일기(我的日記)』

는 끝내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23) 

흥미로운 점은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의 제스처로 양쉬는 

22) 諾曼·史密斯 著, 李冉 譯, 『反抗「滿洲國」——偽滿洲國女作家硏究』, 『偽滿時期文學資
料整理與研究』,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년, 108쪽. 

23) 1941년 『예문지도요강(藝文指導要綱)』의 발표와 함께 만주국 문단에 대한 검열과 감

시는 더욱 강화된다. 소위 ‘팔불주의(八不主義)’로 일컬어졌던 금지사항들 중에는 ‘국가

체제 전복을 도모하는’, ‘국책을 비판하고 건설적이지 않은’, ‘퇴폐적 사상을 드러내는’ 

등의 조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검열과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

려했을 때, 당시 양쉬의 작품집에서 묘사되고 있는 여성의 성적 욕망의 표출, 자유로운 

연애 등은 해당 법에 저촉되는 퇴폐적이고 불온한 출판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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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남’ 혹은 ‘홀로됨’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양쉬의 단편 소설『만남과 옛 정

(相逢心依舊)』24)에서 주인공 징펀(精芬)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옛 연인을 

쫓아 학업을 마친 후 시골로 내려가지만 그가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한 것

을 알고는 크게 좌절한다. 결국 그녀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이후 의사가 된 그녀가 병원에서 폐병에 걸려 죽어가는 옛 연인과 우연히 재

회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이러한 ‘저항’의 몸짓은 단디의 소설 『혈족(血族)』25)에서도 등장한다. 병

약한 소녀인 화자는 가난한 셋째 오빠네 집에 얹혀 살게 된다.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오빠는 어느 날부터 어린 닭을 사오더니 닭이 커서 알을 낳게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좋아하며 애지중지 기른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웃

집 일본인들이 키우는 닭은 크고 건강하지만 오빠가 기르는 닭은 병약하고 

도망가거나 죽기 일쑤다. 이에 화가 난 오빠는 자신의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

며 손찌검을 하고, 결국에는 여동생에게까지 그 화가 미친다. 여동생은 결국 

견디다 못해 오빠네 집을 떠나 아버지를 만나 하소연을 한다. 그러나 아버지

는 오히려 오빠는 혈족(가족)이므로 이해하라고만 한다. 노쇠한 아버지의 모

습과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생각하며 여동생은 자신은 절대 결혼을 하지 않

고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오빠는 여동생과 아버지가 머물고 있

는 여관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여동생은 결국 오빠를 용서하기로 마음먹

는다.

여기에서 여동생은 오빠가 그렇게 변한 것이 다 생활의 고달픔 때문이라고 

위로하면서도 오빠가 아내를 학대하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분

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녀는 가족의 굴레에 얽매인 여성, 그리고 그 

근원이 바로 가부장적 사상과 위계질서에 있다는 점을 통감하며 결국에는 이

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야 만다. 이 소설이 “중

24) 楊絮 著, 諾曼·史密斯，徐雋文, 胡笛, 李冉 編, 『楊絮作品集』, 『僞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
硏究』,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년, 47-54쪽.

25) 但娣, 『血族』, 張毓茂 主編, 『東北現代文學大系·中篇小說券』, 沈陽: 沈陽出版社, 1996

년, 635-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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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내셔널리즘과 만주국의 문명 담론이 계승했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26)

이라는 두아라의 평가처럼 단디의 『혈족』은 여성이라면 으레 참고, 견뎌야

만 했던 부조리한 사회 통념과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남성에 종속되는 대

다수 여성들의 운명에 대한 일종의 반항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식민 이데올로기와 전통적인 사회 통념의 이중적 억압 속에서 만주

국의 여성(작가)들은 약간은 다른 방식을 통해 소극적이나마 자신들의 목소리

를 내고자 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의 학교교육이 식민 이데올로기의 

주입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각종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현실에 안

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비록 이러한 의지가 만주국 사회를 변화시킬만한 역량으로 발전 하지는 못했

지만 식민지배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만주국의 여성들은 삶에 대한 끈기와 

집착을 드러내었다. 이는 어쩌면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봉건적 사상 지배의 이

중적 딜레마에 빠진 만주국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완곡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묵직한 저항의 목소리로 읽힐 수 있지 않을까. 

4. ‘일상’의 발견과 ‘생존’에 대한 서사

동북현대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만주국 시기 여성작가들의 창작활동은 동북

문학을 항일문학사의 시각에서만 읽고자 한 기존 연구에 있어 하나의 균열 

지점을 만들어낸다.27) 상술하였듯이 이 시기 문학, 특히 여성문학은 만주국 

26) 프래신짓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주: 나남, 2008년, 281쪽.  

27) 만주국 문학을 ‘항일-친일’의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읽고자 했고, 이러한 시각이 중국 



274 韓中言語文化硏究 第61輯
ㆍ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인생에 대한 서술을 통해 만주국 문

학이 지니는 다성성(多聲性)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통적 가부장제와 식민지

배,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진 여성들의 비극적 삶에 대한 고발을 통해 소극적

이나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작가들

은 만주국이라는 기형적인 공간 속에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하고자 고군분투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주국 여성

작가들의 문학 정체성과 서사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당시 이들의 관심 대상

을 비롯해 문학 창작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특징의 발견과도 연결된다. 이

를 위해 본장에서는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작품 창작을 당시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만주(동북) 지역 출신의 여성작가들과의 문학 창작과 비교해 살펴보

고자 한다.

중국을 비롯해 국내 학계에서 동북문학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로는 단연 샤

오훙을 들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까지도 샤오훙 연구는 동북 출신 여성

작가들 중에서 그 연구 성과나 양적인 측면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

고 있는 실정이다. 샤오훙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던 원인으로는 중국 현

대문학사 서술에서 소위 항일문학의 선봉자로 알려진 동북작가군(東北作家

학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1980년대 이후부터 만주국 문학사 

서술에서 엘리트 민족주의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동안 중

국에서 만주국 문학 연구 영역에서는 소위 ‘항일’문학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작품들

을 일률적으로 ‘친일’문학으로 정의하거나 그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려했는데 이로 

인해 상당히 폐쇄적인 연구시각이 형성되었다. 또한, 1950년대부터 문화대혁명 시기 

대다수가 반동분자, 친일파로 몰렸던 만주국 출신 작가들은 문혁 종료 후 만주국 시

기 창작 활동에 대한 철저한 자기 검열과 함께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에 담긴 저항의

식, 애국의식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대다수 작품은 이

러한 기준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엘리트와 분리되며, 권력관계의 ‘내부에서’ 그들

과의 ‘차이’를 드러”(김택현, 「그람시의 서발턴 개념과 서발턴 연구」, 289쪽)내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들은 비록 계급, 젠더, 민족에 있어 종속적인 ‘서발턴’의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지배계급과는 다른 경험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창작은 만주국 문학 연구에 대한 기존 담론에 균열

을 내고 있으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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群)의 대표적인 인물로 언제나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

데, 이는 1930년대 샤오훙이 관내 문단에 등장한 이후 루쉰(魯迅), 마오둔(茅

盾), 후펑(胡風) 등과 같은 당대 유명한 문학가, 비평가들의 평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28) 이후 중국 문학사에서 그녀의 문학은 줄곧 ‘대표적인 동북 항

일문학’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회자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그녀의 일대기

를 바탕으로 한 영화 <황금시대>가 2014년도에 중국에서 개봉하며 다시 한 

번 그녀의 이름이 대중의 인식 속에 각인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리디아 류(Lydia Liu)와 같은 연구자들은 샤오훙 문

학 창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시하며 그녀의 문학 텍스

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이후 중국을 비롯한 국내 학계에서도 샤오훙

의 작품을 그저 단순한 ‘항일문학’의 범주에서만 읽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등장하며 샤오훙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29) 실제로 그녀의 문

학 창작은 일반적인 항일문학이라기 보다는 유랑의 삶을 사는 한 여성의 고

향에 대한 애증, 동년(童年)시절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그려내고 있다. 무엇

보다 그녀는 작품에서 자신이 떠나온 고향에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

고 있는 다양한 인생들, 특히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민족주의적 담론에 억압된 

28) 「『生死場』序言」에서 루쉰은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굳세고 버티고자 하는 힘”을전

달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후펑은 「『生死場』讀後記」에서 “이 작품은 우매한 민중들

의 비애와 고난을 그려냈을 뿐 아니라 파란 하늘 아래 흐릿한 핏자국과 그 흐릿한 혈토

(血土) 위에 강철과 같은 전사들의 의지를 서술한 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후펑은 

그녀의 작품이 동북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을 잘 드러내가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평론은 중국 문학사에서 샤오훙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蕭紅 著, 

張海寧 主編: 『蕭紅全集·小說卷(一)』, 北京: 北京燕山出版社，2013년, 299, 301쪽.  

29) 중국에서 현대동북문학은 그 범주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초기 연구

에서는 만주국 내에서 창작된 문학은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도 배제되었고, 동북문학이

라고 명명하는 것은 대부분이 만주국 성립 이후 관내 지역으로 이주하여 창작활동을 

했던 샤오훙, 샤오쥔(蕭軍), 돤무홍량(端木蕻良), 뤄빈지(駱賓基) 등에 국한되었다. 거기

다가 1980년대 중국에서 문학사 서술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

는데 동북문학에 대한 평가와 해석에 있어서 ‘항일’을 강조하며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적 정신에 대한 칭송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중국 내에서 동북작가군, 동

북문학을 바라보는 주요한 연구 시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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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사는 여성들의 비애를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샤오훙 문학 창작에서 드러나는 강렬한 여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관심은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 창작과도 일정부분 접점을 형

성한다. 그러나 샤오훙의 경우 일찍이 만주국을 떠나 관내로 이주하였기에 창

작 환경에 있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샤오훙은 상하이에서 루쉰을 

만나 문학적, 사상적으로 큰 영향과 도움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당시 중국 문

단의 주선율이기도 했던 좌익문학과 혁명의 열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비록 샤오훙의 작품이 바이랑과 같이 적극적인 투쟁, 혁명 등을 묘사하고 있

지는 않지만30) 관내 문단의 비교적 자유로운 창작 환경 속에서 그녀의 작품 

곳곳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표출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

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샤오훙과 만주국 여성작가들이 

만주국을 바라보던 시각의 차이에 있다. 고향을 떠난 이후 샤오훙은 타자의 

신분으로서 관내 지역과 동북의 중간 지점에 서서 관내라는 중심지가 드러내

는 권력, 즉 엘리트주의적 민족주의 관점과 지역적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31) 그렇기에 그녀가 그려내는 만주국 혹은 중국의 동북 지

역은 정체된 기억과 환상의 복합체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 지역 여성들의 비

극은 민족, 계급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중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

30) 작가 바이랑은 편집자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933년에는 『국제협보(國際協報)』

의 편집자를 역임했고 이후 『국제공원(國制公園)』, 『부녀(婦女)』등 주간지의 편집을 

맡기도 했다. 작가이자 혁명 운동가였던 남편 뤄펑(羅烽)이 1935년 출옥한 이후 함께 

상하이로 이주하였고 곧바로 좌련(左聯)에 가입한다. 1941년에는 연안에서 편집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1945년 공산당에 가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동북문예가협회

부주석 등을 맡기도 했다. 바이랑의 문학창작은 대체적으로 식민지 사회와 종법제도에 

얽매인 동북지역 인물들의 고난과 투쟁을 그려내고 있으며 여성과 관련해서는 봉건적 

혼인 및 출산이 여성의 신체에 가하는 억압과 여성해방의 필요성 등을 주로 이야기하

고 있다. 

31) 이현정, 「1930년대 동북작가군 항일문학의 서발터니티와 재현의 문제─『팔월의 향

촌』, 『생사의 장』, 『조국이 없는 아이』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제61호, 

2012년,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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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성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달리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여성들의 비극

과 그 원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로 등장한다. 류샤

오리(劉曉麗)는 이러한 창작 경향에 대해 ‘해식문학(解植文學)’의 개념을 사용

하여 설명한다. 환언하면 당시 만주국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식민 지

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당시 만주국 사회

에 대한 비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식민지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꼬집고 

이를 토대로 만주국 체제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만주국

의 여성작가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문학창작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찰해야할 할 지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작품 

속에서 일본인(직장 상사 및 관리자, 몇몇의 배경적 인물을 제외하고는)에 대

한 묘사나 식민 지배(자)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및 분노의 표출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당시 만주국 내 정치적 상황을 비롯해 출판 및 

검열 제도의 강화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만주국에서는 이미 1932년 출판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문단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은 창작과 출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작품 

속에서 소위 ‘불온’한 혹은 ‘위험’한 내용에 대한 서술이나 표현이 있다면 이

는 정부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었고 삭제와 출판금지는 물론 작가에 대한 일

본 정부의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은 오히려 더 내부적이며 사적인 영역에 대한 서술로 향할 수밖에 없었

다. 이들은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이러한 환경은 오히려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 창작이 만주국 여성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대해 집중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일상성’을 발견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첸리췬(錢理群)은 “(이들은) ‘정치’(애국항일)를 말할 수는 없지만 ‘풍월’(현실, 

정치에서 벗어난 순수예술)은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윤함구(淪陷區) 지역 작가들의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말할 수 있으면서

도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곧 ‘보편적 인생’과 ‘일상생활’이었으며 이는 자연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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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선택이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뜻밖

에도 그 배후에는 더욱 심오한 생존에 대한 체험, 심리적 동기 그리고 관념의 

변화가 숨어있었다”32)고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이 ‘말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言與不言)’33) 모순적

인 상황은 만주국 작가들의 문학 정체성을 비롯해 주체 의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작가, 편집자, 방송인 등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했던 

여성작가들은 대다수 만주국 여성들을 대변하는 존재였으며 그들 스스로 역

시 이러한 사명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통해 만주국 여성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 차별적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만주국 여성작가들이 그려내고 있는 대다수 여성들의 인생에서는 ‘우울’과 

‘비애’의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탄식은 당시 여성들의 삶이 보여주는 인생의 무게감을 더욱 잘 전달하고 있

다.

그렇다면 ‘일상성’의 발견이라는 부분에 있어 만주국 여성작가의 문학 창작

이 동시기 화베이(華北)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메이냥의 문학창작과는 어

떠한 접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사실

상 만주국 문학사에 있어서 메이냥은 만주국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라고도 말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1937년 일본 유학 이전까지 유년시절의 대부분

을 만주국에서 보냈으며 초기 창작활동 및 작품집 출판 역시 만주국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냥은 1942년 귀국한 후 곧바로 베이핑(北平)에 

32) 錢理群,「“言”與“不言”之間——『中國淪陷區文學大系』總序」,『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6년 제1기, 28쪽. 

33) 대표적인 항일작가로 평가받는 지펑(季瘋)의 산문 제목이기도 하다. 지펑은 이 글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이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데’, 그 속에 담긴 감고

(堪苦)를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만주국 

작가들이 일본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침묵할 

수만은 없는 답답한 심경에 대한 토로이다. 張毓茂 主編, 『東北現代文學大系·第九集』, 

沈陽: 沈陽出版社, 1996년 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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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였고 그 후 줄곧 베이핑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진행했기에 이후 문학

사에서는 그녀를 화베이 문단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로도 평가하였다. 특징적

인 것은 메이냥의 창작 기반이 되는 만주국과 화베이 지역은 모두 일본의 식

민지 혹은 반식민지 상태에 처해있던 곳으로 이와 같은 특수한 공간적 배경 

하에 그녀는 문학 창작 과정에 있어서 줄곧 식민지의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메이냥의 작품 역시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표현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메이냥의 

대다수 작품 역시 이러한 직접적인 저항과 분노의 표출보다는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 혹은 피식민자의 위치의 놓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일상과 우울한 심리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메이냥 

문학창작에서 드러나는 ‘일상성’은 주로 젠더나 민족적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들의 우울감, 무기력감에 집중되고 있다. 

메이냥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수족3부작(水族三部作)’34)의 경우에도 소

설 속 여성 주인공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안이나 신분이 높은 집안의 아

가씨들로 이들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다. 

작품 속에서 이들 대부분은 사랑에 실패해 고통스럽고 집안의 종속에 답답함

과 우울함을 느끼는, 일종의 부르주아적 고뇌에 빠진 젊은 여성들로 그려지고 

있다. 단편소설 『수술하기 전(動手術之前)』에서는 성병에 걸려 병원을 찾은 

어느 여성의 독백을 통해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억압과 사회적 편견을 신랄

하게 비판한다. 또 다른 소설 『교민(僑民)』의 경우 일본의 기차 안에서 만

난 조선인 남녀의 ‘나’에 대한 태도를 보며 느끼는 민족적, 젠더적 차등에서 

오는 일종의 모멸감과 연민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메이냥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대다수가 개

34) ‘수족3부작’은 중편소설『물고기(魚)』(1941),『게(蟹)』(1941),『조개(一個蚌)』(1942)

를 의미한다. 메이냥은『물고기』로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상을 수상했으며 

『게』는 제3회 ‘대동아문학상’을 수상한다. 이로 인해 1950년대 이후 메이냥은 ‘친일

파’, ‘반동분자’로 몰리며 감옥에 수감되는 등 정치적인 핍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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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갈망을 강렬하게 표출하고 있지만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처럼 

가난과 폭력, 차별과 사회적 편견 등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처절한 일상과는 

거리감을 형성한다. 이는 한편으로 메이냥의 창작 경향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

녀의 문학 창작은 5.4사상의 영향과 일본문학의 영향을 받아 실험적이고 자

유로운 사상이 두드러지며 작품 속 낭만주의 색채가 짙은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35) 그리하여 그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록 개인적 욕구

를 성취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로 이를 위해 투쟁하거나 몸부림치

기보다는 현실의 벽이 가져다주는 한계에 부딪혀 무기력하며 결국에는 그저 

이를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환언하면, 만주국 

여성작가들이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면, 메이냥은 이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만주국 여성작가들과 샤오훙, 바이랑, 메이냥 등은 모두 동일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문학 창작을 시작하지만 이후 생활환경의 변화와 작가 개인의 경험, 

창작 경향 등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시각에서 만주국(혹은 식민지 사회)을 

재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이 작품 속에서 만들어내는 인물

이나 이야기들은 모두 다른 특징들을 드러내지만 결국 이들의 문학은 ‘여성’, 

특히 ‘만주국(혹은 식민지)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으

며 그 속에는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이 녹아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만주국의 여성작가들은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만주국 여성들의 일상과 치열한 생존에 대한 서사를 통해 그

곳의 현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

학 정체성과 주체성을 형성하고 만주국 문학이 지니는 다양성을 확인하는 계

기로 작용한다.

35) 董俊,「“南玲北梅”: 梅娘與張愛玲小說比較論」,『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2003년 제2

기, 127, 12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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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중국에서는 해방 이후 식민지 시기 문학, 특히 일본의 괴뢰정부였던 만주

국의 문학을 친일문학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까지 지속

되었다. 이로 인해 만주국 문학 연구는 1980년대 초반까지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몇몇의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새

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36)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에서는 당시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여성작가와 문학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

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일부 여성

작가들의 작품집을 비롯한 관련 연구 서적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

황을 반영하듯 국내 학계의 경우에는 만주국 여성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를 비롯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창작환경을 

비롯해 문학창작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 전개를 위해서 본고는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

물들이 처한 현실과 사회인식, 그리고 만주국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에서 이루

어진 이들의 창작활동이 보여주는 문학적 정체성에 대한 초보적인 탐구를 시

도하였다. 이를 통해 만주국 여성작가들은 비록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는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이고, 권위주의적 사회체제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항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만주국의 여성작가들은 작가, 편집자, 가수, 영화배우 등 다양한 직업

36) 이러한 의미에서 량산딩의 『長夜螢火』(1986)는 만주국 여성작가 및 문학 연구에 있어

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

았던 여성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였고, 만주국 문단에서 여성작가들의 활동과 

의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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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했고 각각의 집안 배경이나 교육 수준 역시 상이했지만, 모두가 공통

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문학 창작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서

사는 여성작가들이 만주국 문단에서 자신들의 문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작품은 광범위한 사회적 공

명(共鳴)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그려내는 여성들의 삶과 일

상들은 만주국 문학을 ‘항일-친일’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 연구 시각에 균

열을 만들며 당시 문학 속에 내재한 다양한 함의에 대한 재고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주국 여성문학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연구 

시각에서 벗어나 만주국 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통로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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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lking on the Narrow Road Under the Low Sky’

- A Study on Manchukuo female writers and their literature

Jung, Keo Yul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identities of the literature 

of female writers of Manchukuo era. To create context for that, this study starts 

with analysis of the lives and social perceptions of female characters appearing in 

the literature of female writers in Manchukuo, and continues to explore the 

literary identity of the creative activities of those Manchukuo female writers. In 

that context, this paper finally examines how the discovery of the tragic daily life 

of women described by them creates a rift in the prevailing research trend that 

looks Manchukuo literature with 'anti-Japanese or pro-Japanese' perspective, and 

discusses various cultural meaning which are inherent in Manchukuo female 

literature.

Key words : Manchukuo Literature, Female Writers in Manchukuo, Colonial Literature, 

Women’s Narrative, Subaltern,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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